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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6. 5. 30.(토)

“함께 걸으며 상처 보듬는다”

온·오프라인 적신 2만 3천 명의‘안심 발걸음’
- 법무부, 2026년 제13회 다링안심캠페인 개최

- 범죄피해자 치유와 회복 위한 나눔걷기(walking for the victims) 

법무부(장관 정성호)와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회장 김갑식)는 

2026. 5. 30.(토) 11:00 서울 광진구 소재 서울어린이대공원 열린무대에서,

제13회 ‘다링(Daring)* 안심캠페인’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 ‘다링(Daring)’이란 하나의 목표를 가진 ‘원’안에서 ‘모두’가 하나 됨을 상징하는 

’다(All)’와 ‘링(Ring)’의 복합어로, 모두가 한마음으로 하나되어 범죄피해자의 

울타리가 되어주자는 의미임

‘다링(Daring) 안심캠페인’은, 시민들이 함께 걸으며 범죄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을 응원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는

공익캠페인으로, 2014년에 시작되어 매해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이진수 법무부차관을 비롯하여 김갑식 전국범죄피해자

지원연합회장과 범죄피해자, 시민 등 1,000여 명이 참여하였고, ’26. 5. 1.

부터 ‘워크온(Walkon) 앱(App)’을 통해 온라인 행사로 진행되었던 ‘나눔

걷기 챌린지’ 이벤트에도 시민 22,318명이 참여하여 범죄피해자 보호ㆍ

지원에 대한 높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셨습니다.

행사는 ‘이진수 법무부차관의 개회사,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제도 관련

홍보, 서울어린이대공원 둘레길 나눔걷기, 마술공연’ 등 순서로 진행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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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법무부 인권국 인권구조과
책임자 과장 반지 (02-2110-3641)

담당자 검사 강민정 (02-2110-4252)

이진수 법무부차관은 개회사에서 “법무부는 그동안 범죄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올해 ‘범죄피해 구조금 증액’ 및 ‘범죄

피해자 긴급생활안정비 신설’ 등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야간ㆍ

주말 심리상담이 가능한 ‘365 스마일센터 서비스’를 개시하였고, 내년

에는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해 범죄피해자 맞춤형

지원ㆍ제도를 마련하겠다.”라고 하면서, “범죄피해자의 인권이 존중받고,

소외되는 범죄피해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범죄피해자의 인권을 수호하는 총괄부처로서 관계

기관ㆍ단체와 협력하여 범죄피해자가 만족할 수 있는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